
■ 2020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중간발표 지원심의 심의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0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ㅇ 심의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10:30~18:30

ㅇ 심의장소 :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실험무대

ㅇ 심의위원 : 민새롬, 오세혁, 전강희, 전인철, 한민규(가나다 순)

  1. 본 사업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로 연극분야의 차세대예술가들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적 주제의식, 실험성, 예술적 신념, 그리고 한국예술창

작아카데미에서 발전할 작품의 구체적 계획 등을 기준으로 총 71명의 지원자 중 1

차, 2차 심의로 극작 2명, 연출 4명을 선발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생들은 3개월간의 

준비과정 끝에 이번 중간발표를 하게 되었다. 이번 중간발표 심의는 이 6명의 연구

생의 중간발표로 최종 작품지원금을 결정하는 단계인 만큼 공연기획안과 구성안, 중

간발표용 대본(작가부문), 그리고 실연, PT,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2. 전체적으로 중간발표 심의기준은 연구생들의 작품 진척도에 중점을 두었다. 즉, 

연구생들이 선정되었을 당시의 초기 기획안과 구성안이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더 ‘진척되었는가, 발전되었는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하

지만 ‘코로나’라는 한치 앞도 모르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중간발표를 준비하는 연구

생들도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생들이 중간발표 단계까

지 무사히 해낸 것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3. 우선 극작분야 2명의 연구생은 중간발표 때 많은 부분 작품이 발전되었다는 것

에 심의위원 전원이 동의하였다. 이것은 연구단계에서 더 나아가 실연단계, 시각화

단계까지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극작분야 두 연구생 모두 중간발표를 함에 있

어 작품의 구성과 개성, 그리고 인물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리고 작

품의 고유한 매력이 연출을 만나면서 더 시각화되었다. 이것은 두 작가 연구생들 모

두 본인들의 작품을 잘 소통하며 연출할 수 있는 연출가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

을 의미하며 연출가와 소통하는 작업 역시도 잘 이행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첫 번

째 발표한 극작 연구생은 인물의 변화지점을 마련하여 더 작품의 매력을 강화했으며  

시적언어의 매력이 돋보였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한 극작 연구생은 신선한 구성과 

작품의 리듬과 템포가 매력적이었다. 또한 이 두 명의 극작 연구생은 소수자 서사를 

대중들과 만나게 하는 접점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그것이 무대 위에 여지없

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발표 결과 두 극작 연구생 모두 최종지

원금을 극작 분야 최대치인 1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위원 전원 동의하

였다.    



  4. 연출분야 4명의 연구생은 전체적으로 작품의 진행도가 달랐다. 

  4.1. 연출분야 첫 번째 발표자는 초기 구성안의 내용과 많은 부분 달라졌다. 관객

참여를 통한 실험적 연출이 돋보였으나 관객에 따라 작품이 많은 부분 달라질 수 있

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작품의 본질을 강화할 

발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4.2. 연출분야 두 번째 발표자는 ‘드랙’ 퍼포먼스가 돋보였다. 나아가 ‘드랙’으로 사

회가 갖고 있는 젠더적 시각을 관통할 날카로운 동시대적 주제도 보였다. 그러나 현

재까지 발표된 부분을 놓고 보았을 시 이 드랙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연극화가 될 것

이냐, 어떻게 연극으로 구축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4.3. 연출분야 세 번째 발표자는 연구를 더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작품의 ‘페이크뉴스’라는 현상의 본질을 접근하는 학술적 영역은 강화되

는 대신, 예술적 관점이 도출되어야 하는 창작 영역의 방향검토 및 발전계획이 필요

하다. 중간발표 이후, 작품이 구현될 수 있는 본격적인 창작, 제작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   

 4.4 연출분야 네 번째 발표자는 실연에 관한 준비가 충실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품의 시각화가 잘 이루어졌고 작품의 콘셉트를 알 수 있었다. 중간발표 결과 모호

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발전하여 긍정적 변화가 보였다. 하지만 본 

작품의 흥미로운 소재와 주제, 시각적 부분의 완성도에 비해 아직 형식과 서사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하다. 작품을 선명하게 하려면 이야기의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5. 그리하여 연출연구생 4명은 각각의 연출의 진척도에 따라 2명의 연구생은 최종지

원금 2천 8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2명의 연구생은 최종지원금 2천 400만원

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6. 본 사업의 연구생들은 각각 흥미로운 주제의식과 저마다의 뚜렷한 예술관을 갖고 

있으며 실험적 측면, 그리고 새로움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는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수립으로 본인들의 예술 결과물이 잘 나타나길 바

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연구생들은 본격적으로 관객을 만나는 준비를 해야 할 것

이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특장점 중 하나는 연구생들이 3월에 선정되며 12월에 

최종발표를 하는 만큼 최종발표까지 9개월 가까운 시간동안 작품 준비를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은 중간발표단계까지의 지원과 작품의 제작비 지원, 나아

가 멘토링 등 예술적 성장을 위한 지원이 있는 만큼, 연구생들은 남은 시간 책임감

을 갖고 더 치열하게 예술적 성장을 하여 관객을 만나길 바란다. 

2020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


